
«얼굴 반찬»�독서지도안

오늘 당신의 밥상머리에는 어떤 얼굴 반찬이 있나요?

따뜻한 밥 한 끼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 주는 시 그림책!

• 작가_ 공광규 시 | 주유진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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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소개

요즘 우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바쁩니다. 직장과 학교, 집을 오가며 늘 시간에 쫓
기죠. 저마다 일정이 바쁘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릅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 때는 명절이 아니면 외식할 때뿐인 듯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얼굴을 바라본 
게 언제인가요? 어제저녁 모여 다 같이 식사는 했나요?

《얼굴 반찬》은 과거와 현재 달라진 ‘밥상’ 모습을 통해 가족 또는 공동 사회의 단절을 생생
히 보여 주는 시 그림책입니다. 공광규 시인은 시인다운 섬세한 관찰과 기발한 풍자로 가족 
공동체가 약화하는 현상을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여기에 이국적 색감과 질감으로 입체적 상
상력을 더한 독특한 삽화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옛날 우리 밥상머리는 늘 시끌벅적거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3대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얼굴을 마주 보며 밥을 먹었죠. 아이들끼리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 더 먹으려고 티격태격하다가 부모님께 밥상머리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
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풀잎 반찬을 먹어도 배도 마음도 금세 보름달처럼 따뜻하게 차
올랐고요. 오늘 당신의 밥상머리에는 어떤 얼굴 반찬이 있나요?

이 책은 ‘얼굴 반찬’이라는 특이한 소재를 통해 달라진 밥상 풍경을 전하며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화 된 시대상을 여실히 잘 보여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아름다운 일상은 우
리의 메말라가는 감각을 환기하고, 각박한 정서를 톡톡 자극합니다. 독자는 켜켜이 쌓여 있는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과 역사를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나와 가족을 새로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
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될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1학년 1학기 국어 2. 재미있는 ㄱㄴㄷ
                   7. 생각을 나타내요
  1학년 2학기 국어 2. 소리와 모습을 흉내내요
  2학년 1학기 국어 1. 시를 즐겨요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 지도 요점 : 
예전에는 2대 또는 3대가 한집에 모여 살았습니다. 게다가 가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도 방문하고, 먼 친척들도 찾아와 끼니때면 함께 식사했지요. 이웃과의 왕래도 잦아서 서
로서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오가며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일도 많았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밥상머리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 하나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
세요!



- 3 -

3.� 책 이해하기

(1) 다음 중 옛날 밥상머리에 놓여 있던 얼굴 반찬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형
④ AI 인형



(2)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던 이는 누구인가요?

① 선생님
② 이웃집 아저씨
③ 친구
④ 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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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은 밥상머리에 무엇처럼 앉아 있기도 했나요?

① 보양식
② 특식
③ 외식
④ 급식



(4) 아들도 딸도 아내도 모두 밥을 무엇처럼 퍼 넣고 나갔나요?

① 사료
② 모래
③ 알약
④ 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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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장활동

(1)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핵가족화되고, 이웃과의 단절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가족끼리도 시간 맞춰 같은 식탁에 앉아 밥 한 끼 먹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
다. 여러분이 가장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2) 식탁은 배고픔을 채워 주는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정서적 공간
이기도 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오가는 사이 기쁨과 근심, 걱정이 함께 오가는 곳이니까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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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굴 반찬》에는 토마토 머리와 당근 코, 호박 모자 등 개성 넘치는 얼굴들이 가득 있어
요. 여러분 가족의 얼굴은 어떤 채소가 잘 어울리나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④ AI� 인형 ｜� (2)� ② 이웃집 아저씨 ｜� (3)� ③ 외식 ｜� (4)� ① 사료

확장활동

(1)� 야근을 자주 하는 아빠와 꼭 저녁을 함께 먹고 싶어요.

� � � � 공부하느라 바쁜 언니와 꼭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등

(2)� 내 밥 위에 할아버지가 생선을 올려주었을 때 기뻤어요.

� � � 마지막 남은 계란말이를 오빠가 양보해 줘서 좋았어요.� 등

(3)� 우리 엄마는 뽀글뽀글 양배추 머리 모양이에요.

� � � 우리 오빠가 웃으면 옥수수를 닮은 가지런한 이가 눈에 띄어요.� 등


